
THE TOWN NEWS 55April 1, 2019   Vol. 1257연예

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(사진)이 톰 크루

즈와 사이에서 입양한 장남의 결혼식에 초대

받지 못한 사실을 두고 종교적인 갈등 때문이

라는 의견이 대두됐다.

니콜 키드먼의 장남은 2001년 이혼한 배우 

톰 크루즈와의 사이에 입양한 코너 크루즈이

다. 지난 1990년 톰 크루즈와 결혼한 니콜 키

드먼은 아들 코너와 딸 이사벨라를 입양했다. 

두 사람은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이 이혼할 

당시 사이언톨로지의 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, 

이혼 후 크루즈와 함께 살고 있다.

코너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 신자인 이탈리

아 여성과 곧 결혼할 예정이나 어머니인 니콜 

키드먼을 하객으로 초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

로 전해졌다.

연예 매체 피플은“코너 크루즈 역시 아버지 

톰 크루즈 처럼 사이언톨로지 신자이며 이로 

인해 오래전부터 니콜 키드먼과 갈등을 겪어

왔다.”며 하객으로 초대하지 않은 것은 종교 

갈등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측했다.

니콜 키드만은 2001년 톰 크루즈와 이혼한 

뒤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

려졌다. 2006년 재혼한 니콜 키드먼은 2명의 

딸을 두고 있다.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“사

이언톨로지 신자가 되는 것은 아이들 본인의 

의지로 결정한 것”이라며“나는 어머니로서 

변함없는 애정을 쏟을 뿐”이라고 말했다. 

한편, 톰 크루즈가 믿고 있는 사이언톨로지

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기

술이 인간의 정신을 확장시키며 인류의 제반 

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. 

니콜 키드먼, 장남 결혼식 
초대 못 받아

수영(사진)이 소녀시대 재결합에 대해“불가능한 이야

기가 아니다.”라고 말했다.

수영은 지난 28일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

된 영화‘막다른 골목의 추억’(감독 최현영) 출연 배우 

인터뷰에서 소녀시대를‘함께하는 동지’라고 이같이 

말했다.

수영은“내 인간관계가 좁고 깊다. 이번 시사회에 소녀

시대 멤버들이 다 와준 걸 보면서, 그걸 후회하지 않게 됐

다. 기본 10년 넘게 함께 한 멤버들이다. 같은 여자로서, 

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면서 느끼는 점이 비슷

하다. 그게 신기하다. 그 시간들을 견뎠기에 느낄 수 있

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어“얼마 전에 티파니와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눴

는데 일에 대한 고민만 5~6시간 이야기를 나눴다. 고민

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하다. 고민

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이다.”라고 덧붙였다.

수영은 소녀시대 재결합에 대해서는“구체화된 건 없

지만 뜻은 너무 다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

니다. 내 미래를 꿈꿨을 때 혼자 서 있는 모습은 아니다. 

연기도 하고, 멤버들과 같이 콘서트 하는 모습일 것 같

다.”라고 했다.

‘막다른 골목의 추억’은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

동명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. 젊은 날, 누구나 

한 번 쯤 겪게 되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만남

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며, 소녀시대 수영과 일본 

배우 타나카 슌스케가 주연을 맡았다.

수영 “소녀시대 재결합? 불가능한 이야기 아냐”

‘바비인형’제작사로 유명한 미국 완구업체 

마텔이 지난 26일  트위터를 통해 그룹 방탄

소년단(BTS)의 새 인형 컬렉션을 공개했다.

마텔은 며칠 전부터 BTS 인형의 실루엣이

나 의상 일부를 공개하는 등 팬들의 기대감

을 한껏 높여왔다. 팬들은 마텔에서 인형의 

티저 이미지를 공개할 때마다 트위터 상위 검

색어에‘마텔’을 올려놓기도 했다.

‘BTS 바비인형’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

날 인형들이 공개된 이후 SNS상에서는“실

물과 별로 닮지 않았다.”는 지적과 함께 풍

자글이 쏟아졌다.

한 트위터 이용자는 BTS 인형의 실루엣만 드러난 사진 

옆에는 희망찬 표정을, 조명이 켜지고 인형의 실물이 드

러난 사진에는 말문이 막혀버린 듯한 표정을 이어 붙인 

‘밈’(Meme·인터넷상의 재미있는 이미지)을 올려 400회

가 넘는 리트윗을 받았다.

인형의 이목구비보다도 헤어 스타일이 실물과 동떨어

졌다는 지적도 나왔다. 한 팬은 포토샵으로 인형의 헤어 

스타일을 실물에 가깝게 수정한 사진을 올려 8천건이 

넘는‘좋아요’를 받기도 했다.

지난 1월 마텔 관계자는 BTS가“나이와 문화, 언어를 

초월한 팝 문화의 음악 현상”이라며“마텔은 전 세계의 

수백만 명에게 BTS 인형을 통해 이 그룹과 연결될 수 있

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”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마텔, BTS ‘바비인형’ 공개


